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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홍시처럼 무르고, 고구마 말랭이처럼 자그맣고, 하얀 털옷처럼 예민하고, 둥글게 뭉쳐 놓은 양말처럼 쿰쿰한 마음들을 

불러내 주는 동화입니다. 홍시와 할머니에게 찾아온 반가운 손님 이야기 「첫눈 오는 날 찾아온 손님」과 송이가 좋아

하는 양말들만 감쪽같이 사라지는 이야기 「내 친구 털뭉치」, 두 편이 담겼습니다. 

책을 읽을 때

홍시와 송이, 두 아이의 마음을 찬찬히 상상하며 읽어 보세요. 너무너무 심심한 순간,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되는 순간, 

상상보다 더 멋진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은 여러분에게도 있을 테니까요.



활동1  이야기를 읽기 전에

「첫눈 오는 날 찾아온 손님」의 홍시 이름은 사실 홍시가 아니라 홍지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꼭 홍시라고 불러요. 홍시처럼 두 볼이 발갛고 통통하거든요. 할머니가 

“홍시야, 방에서 좀 나와 봐라.” 할 때 홍시는 “나 홍시 아니거든.” 하고 입을 삐죽 내밀어요. 

주변에 여러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가요? 

만약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나요? 무엇으로요?

내 이름은

나를                                                     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럴 때 내 기분은

내 이름을 바꾼다면                                                                                             	  로!

왜냐하면



활동2  특별한 하루

첫눈이 오는 날은 일 년에 단 하루,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첫눈 오는 날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누구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날을 상상하며 적어 보세요.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활동3  오늘의 특별 메뉴는?

홍시네 집에 놀러 왔던 손님은 홍시를 산속 오두막으로 초대해 새알 듬뿍 단팥죽과 산딸기 눈송이 빙수를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초대하고 싶은 손님이 있나요?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고 싶은 

메뉴는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상상해서 아래 그릇에 그려 넣고 이름을 지어 주세요.

메뉴 이름



 에게

 (이)가

활동4  초대의 편지 쓰기

첫눈이 오는 날 여러분이 재미있게 읽은 동화 속 주인공을 초대한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만났던 김리리 작가의 동화 속 주인공들 중 한 명에게 초대의 편지를 써 보세요.

만복이
만복이네 떡집

꼬랑쥐
소원 떡집

순덕이
뻥이오, 뻥

준영이
화장실에 사는 두꺼비

연두
마법의 빨간 부적

덕봉이
사임 씨와 덕봉이



활동5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것이어도 좋아요. 

언제부터, 얼마나 소중해졌는지도 들려주세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활동6  나만의 양말 디자인하기

송이는 검은색, 회색처럼 평범한 양말은 정말 싫어요. 그런데 송이가 좋아하는 양말들이 

바구니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 짝씩만요.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즐겨 신는 양말이 있나요? 

사라지면 정말 아쉬울 것만 같은 나만의 양말을 디자인해 보세요.



활동7  소중한 기억

송이는 가족과 공원으로 산책 갔던 기억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래서 털뭉치와 

뭘 하며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다가 털뭉치를 데리고 공원으로 향합니다. 그날 밤 송이는 

잊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기억은 다른 기억을 데리고 오기도 하나 봐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어디였나요?

언제였나요?

누구와 함께였나요?

무엇을 했나요?


